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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김용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

하기 위해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저수지 수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의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
리시설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철원지사는 관내 저수지, 취입보, 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문과 배수펌프의 정상 작동 여

부, 구조물의 안전성, 침수 취약 지점 등을 사전 점검 완료하였다. 그리고 극한호우시 하류지역 주민

의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의 수위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지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저수지 수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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